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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올해 국제 항공화물시장조사 4월 결과 발표 
- 4월 항공 화물 성장세 감소 -  

 

서울 (2019 년 5 월 29 일) – 지난 4 월 국제 항공화물 수요의 성장세가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가 발표한 올해 국제 항공화물시장조사 4월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전세계 항공화물운송 수요(화물톤킬로미터 또는 FTK)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다. 지난 1 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올해 4 월의 전체 항공화물량(공급화물톤킬로미터 또는 AFTK)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지난 12 개월간 항공화물량은 항공운송수요보다 더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항공화물 

물량은 2019 년 중국의 춘절 및 부활절 연휴 덕분에 대폭 상승했으나, 2018 년 8 월 정점을 찍은 

뒤 3%가량 감소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 불확실한 무역 상황과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신규 수출 수요는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지난 15 개월 동안 전달 대비 수출수요는 3 배 증가에 그쳤고, 지난 9 월 

이후로는 마이너스 수출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약세가 지속되며 향후 수개월간 연간 국제 

항공화물 수요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Alexandre de Juniac) IATA의 사무총장 겸 CEO는 “4월에 항공 화물 성장이 

급감한 것과 함께 올해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원가는 상승하고 긴장된 무역구조가 시장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주며 국제 무역은 약화되고 있다. 작년말 이후 항공사들은 세계 무역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화물용량 증가폭을 조정해왔다”며, “화물 운항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각 국에서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실적  



 

올해 4 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이 화물 수요는 급감했고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는 

약한 성장세를 보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년 4 월 동월 대비 한달간 항공화물 계약 수요가 7.4% 감소했다. 

6 개월 연속 아태지역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국제화물 수요 역시 전년 대비 8.1% 

줄어들었다. 아태지역은 세계 제조 및 조립분야의 주요 허브로서, 최근 미국의 관세부가가 향후 

아태지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항공화물용량은 0.1% 감소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4 월 항공화물 계약 수요가 전년 동월에 비해 0.1%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 항공화물 수요는 0.8% 떨어졌다. 견조한 국내 수요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무역 

긴장 악화 등 국제적 역풍이 향후 수개월간 항공 화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화물용량은 

전년 동월 보다 2.5% 증가했다.  

유럽 지역의 4 월의 항공화물 수요는 전년 동월대비 6.2% 감소했다. 경제성장 둔화 및 브렉시트 

이슈와 함께 독일 수출 주문 약세가 항공화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물용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4 월 항공화물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으나 용량은 0.7% 증가했다. 

항공화물 물량은 2018 년 4 분기 이래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발신되는 화물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북미지역 수발신 물량은 두 자리 수 감소를 보이며, 이 

지역 항공사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4 월 항공화물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하며, 3 개월째 국제 

항공화물 수요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성장세 지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전체 화물용량은 18.7% 증가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 월 항공화물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4.4%의 성장했다. 2016 년말~2017 년 

초 가파르게 성장하던 국제 항공화물 수요는 부분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아프리카 항공사의 국제 

항공화물 수요는 여전히 3 년전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높다. 전체 화물 용량은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 

참고사항:  

•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는 290 개 IATA 회원 항공사들이 전세계 항공 교통량의 

82%를 책임지고 있다. 

• IATA 공식 트위터 twitter.com/iata 를 통해 IATA 의 발표, 정책적 입장, 기타 유용한 업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측정 용어의 예: 

- FTK: 화물톤킬로미터(freight tonne kilometres) 실제 적재된 항공화물 수송량을 나타냄  

https://go.updates.iata.org/e/123902/iata/82zfj3/991806722?h=Rp9T4xAfFhn_YR4uVno-d0fzuVvJFeZTPrZqHOs-vl0


 

- AFTK: 공급화물톤킬로미터(available freight tonne kilometers)로 적재가능한 전체 

항공화물 수송량을 나타냄 

- FLF: 화물수송률(freight load factor)이라고 하며 사용된 AFK 의 비율(%)을 나타냄 

• IATA 통계는 IATA 회원들과 비회원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예정된 항공 교통을 

모두 포함한다. 

• FTK 를 기준으로, 항공사들의 지역별 항공 여객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 태평양 35.4%, 유럽 

23.4%, 북미 23.7%, 중동 13.3%, 남미 2.6%, 아프리카 1.7%를 차지한다. 

 
 

### 
 
 

IATA 소개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는 1945년 세계 각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모여 설립한 

국제협력기구이다.  

 IATA는 현재 120개국의 290개 IATA회원 항공사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 항공 교통량의 

82%를 책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회원 항공사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과 스위스 제네바 두 곳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 5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IATA는 국제항공업계의 정책 개발, 규제개선, 업무 표준화 등 항공산업 발전 및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회원 항공사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감사 프로그램(IOSA)을 운영하며 안전 운항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IATA의 공지사항과 정책, 기타 항공산업 관련 정보는 IATA 공식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iata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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